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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weekly Tex+Fa Brief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격주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업계 및 해외시장 동향, 주요 통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Biweekly Tex+Fa Brief”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한-에디오피아 정상회담, 섬유산업 협력 등 논의

- 정부는 지난 14일(화) 제7차 '세계 물 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물라투 에티오피아 대통령과의 한·

에티오피아 정상회담을 열어 경제·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이와 함께 현재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인 '한-에티오피아 섬유의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합의. 아울러, 15일(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성기학 회장은 에디오피아 대통령과 섬유산업 협력방안을 논의. 이 자리에서

물라투 대통령은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에너지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무관세 협약을 맺어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는 국가라며 한국 섬유기업의 투자를 요청함

☞ 정부,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 발표

- 산업부는 지난 15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 올 1분기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1,336

억불로, 수출 부진 원인은 유가하락과 세계교역 증가율 둔화,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분석.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수출 유망지역 마케팅 집중,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 4가지 대책을 내놓음.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보험의 공급규모를 43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원(13%) 확대하고, 쿠바, 이란 등

국제사회 제재가 완화되는 나라들을 상대로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

☞ 물없는 컬러산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염색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기획된 ‘제조업 혁신 3.0 기반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이 기재부

‘15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동 사업은 ‘16년부터 ’22년까지 7년에 걸쳐

국비 2,655억원, 시비 500억원, 민자 825억원 등 총 사업비 3,980억원이 투입되며, 6개 연구개발분과와

2개 기반구축분과 등 총 8개 분과로 운영. R&D분과는 △비수계 염색기 개발, △비수계용 염·가공

물질 개발, △고품질·고감성 소재를 위한 DTP 설비 개발 및 기반구축, △비수계 염색과 관련된 전용

염료·잉크 개발 등을 추진. 기반구축분과는 비수계 염색 시범센터, DTP 창업보육센터 등 물없는

컬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을 목표로 함

☞ 국내 화섬업체 고부가 섬유제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효성, 휴비스, 코오롱 등 국내 화섬기업들이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는 차별화 제품의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효성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는 스판덱스의 중국 등 해외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량을 20만톤 규모로 늘리고, 세계시장의 45%를 점유하는 타이어코드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 휴비스는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LMF의 연간 생산량이 30만톤 규모로,

향후 중국 사업장의 LMF생산 라인을 증설해 전세계 5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 코오롱은

특수 산업용 폴리에스터 원사인 아킬렌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5%에 달하고 있으며, 도요타 등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주요 이슈

◈ 업계 동향



☞ 주요 패션기업 해외 브랜드 확보에 집중

- 주요 패션기업들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브랜드 개발 대신, 해외

브랜드 판권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 LF는 지난해 프랑스 여성복 브랜드 까르벵 등을 들여온데

이어, 지난달 미국 여성복 브랜드 캐서린말란드리노, 독일 신발 브랜드 버켄스탁의 국내 판권을 확보.

신세계인터내셔날도 지난 3월 이탈리아 의류·잡화 브랜드 알테아를 론칭. 한섬은 지난해 발리 등 6개

브랜드에 이어 최근 미국 의류 브랜드 쥬시꾸뛰르의 보급판인 버드바이쥬시꾸뛰르의 국내 독점

계약권을 따냄. SK네트웍스는 지난달 27일 미국 캐주얼 브랜드 아메리칸이글아웃피터스,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 까날리를 동시 론칭함

☞ 올 겨울 다운 충전재 가격 크게 하락

- 업계에 따르면 다운 충전재 가격이 지난 몇 년간 조류 독감 등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크게 상승했

으나, 최근 공급 안정화와 수요 하락으로 올해 공급가가 전년 대비 20~35% 가량 떨어짐. 최대 다운

공급처인 중국 덕 다운 가격은 최근 30~35% 가량 하락했고, 헝가리산 구스도 20~30%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현재 구스다운 충전재의 가격은 중국산의 경우 평균 125불에서 80불로, 유럽산은 155불

에서 125불로 떨어짐. 다운 충전재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다운 기획

물량 축소 등으로 올 겨울 다운의 공급물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남성복 시장 성장세 전망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14년 글로벌 남성복 시장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4,400억불, 여성복은 3.7%

증가한 6,620억불을 기록.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 및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19년 남성복 시장은

400억불 증가한 4,800억불에 달할 전망. 남성용 바지, 자켓, 코트 등을 중심으로 남성복 시장이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 등의 소득 증가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남성복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

이에 따라 자라, 버버리 등 SPA 및 럭셔리 브랜드들은 남성복 제품 및 전문매장을 확대하는 추세임

☞ ‘14년 4분기 세계 사류, 직물류 생산 감소

- 국제섬유생산자연맹(ITMF)에 따르면, 아시아, 남미지역 생산 감소로 ‘14년 4분기 세계 사류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함. 사류 재고는 아시아 및 남미지역 재고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1%

줄어듦. ’14년 4분기 세계 직물류 생산은 아시아 지역 생산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했으며,

재고는 아시아, 북미 지역은 증가했으나, 남미, 유럽 지역의 재고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함.

한편, ’15년 1분기 아시아 지역 사류 및 직물류 생산은 증가, 유럽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2

분기에는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사류 및 직물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산아정책 완화로 중고가 아동복 시장 성장세

-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3년 말 중국의 0~14세 인구는 약 2억2천만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16.4%에 달함. ‘13년 중국의 산아정책이 완화돼 ‘14년부터 부부가 양쪽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됨. 중국인구학회는 ‘15년에는 완화된 산아정책에 힘입어 전년대비 100만명 증가한 약

1천80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의 추가 완화를

검토 중.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4년 중국 내 유아동복 시장규모는 약 1,400억위안을 넘어섰고, ‘15년

에는 약 1,50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 전망. 중국 주요 아동복 브랜드는 바라바라(저장성), 난지런

(상하이), 파이커란디(베이징), 빠부또우(항저우), 안나이얼(선전시) 등이 있으며, 외국기업은 디즈니

(미국), 이랜드(한국), 아가방(한국) 등이 진출해 있음

◈ 해외시장 동향



☞ EU, ‘14년 위험물질 포함 제품 수입 제한 약 2,500건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14년 EU로 수입된 제품 중 위험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수입이 제한된 건

수가 약 2,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EU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입경보시스템(Import Rapid Alert System)을 도입하고 있으며, 섬유·

의류·패션 제품(530건, 전체의 23%), 장난감(650건, 전체의 28%) 등의 제품이 주요 수입규제 대상임.

섬유패션 관련 제품의 주요 위험물질은 6가 크롬, 독성 금속 등이며, 중국산 제품이 전체 수입규제

제품의 64%를 점유

☞ ‘15년 3월 섬유류 수출입 실적

- 3월 수출은 성수기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확대됐지만, 수출단가 하락과 중국의 수요 감소 지속 등

으로 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한 12억4천2백만불을 기록. 수입은 섬유소재 수입이 줄었고, 제품류

수입도 크게 둔화되면서 9.6% 감소한 10억8천9백만불을 기록

구 분
수 출(단위 : 백만불, %) 수 입(단위 : 백만불, %)

‘14년 ‘15.3월 ‘15.1~3월 ‘14년 ‘15.3월 ‘15.1~3월

섬유화이버 1,413(△1.5) 101(△19.0) 290(△16.4) 223(△4.1) 18(△7.5) 50(△9.9)

사류 1,644(△4.6) 131(△6.7) 364(△8.9) 2,091(△1.8) 168(△8.0) 466(△6.8)

직물류 9,262(△1.1) 737(△4.9) 1,932(△11.0) 1,866(4.2) 147(△2.9) 432(3.0)

제품류 3,617(5.5) 274(△4.3) 748(△7.9) 10,477(11.9) 756(△11.2) 2,472(6.5)

섬유류 계 15,936(△0.1) 1,242(△6.3) 3,333(△10.6) 14,658(8.4) 1,089(△9.6) 3,420(3.8)

☞ 무역협회, ‘15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 국내 702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5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112.0을 기록,

’15년 1분기(107.1) 대비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 품목별로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가전(125.0), 무선

통신기기(111.8) 등의 수출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항목별로는 수출상담(118.1) 및 수출계약

(114.2) 부문이 전분기 대비 호조세가 전망되었지만, 수출채산성(93.3) 부문은 악화될 전망. 가장 큰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6.3%)을 지적. 한편, 섬유류 수출경기 EBSI는 섬유사

및 직물(111.5)은 호조세가 전망되었으나, 섬유제품(95.5)은 세계 섬유경기회복 지연, 원료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수출부진이 전망

☞ 원면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5월 인도물 가격이 65.06센트를 기록.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

지만, 중국의 수입량 제한으로 향후 수요 감소가 예상. 아울러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보고서

에서 ‘14/’15시즌 세계 원면 소비 대비 재고 비율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재고가 크게 늘면서

99%에 달할 것으로 전망. 화섬원료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 드래곤 아로마틱스 PX공장 폭발

사고의 단기적 수급불안 요인으로 상승세를 보임. 이로 인해 PTA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으며,

MEG 가격도 상승세를 보임. 하지만 중국의 PTA 재고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품 목(단위) 날짜 조건 가격
1주전
대비

4주전
대비

3개월전
대비

원면(￠/LB)

4/10

미국(‘15년 5월 인도분) 65.06 2.2% 7.5% 7.7%

PTA($/MT) CIF China
(90 days credit term)

685 10.5% 7.9% 22.3%
MEG($/MT) 880 3.8% 6.7% 23.9%

◈ 주요 통계발표 자료

◈ 원자재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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